
중부발전, 이산화탄소 포집 “판매”
선도화학과 협약으로 상업화 … 온실가스 7만톤 감축 효과

한국중부발전은 7월24일 서울 대치동 본사에서 선도화학과 <이산화탄소의 공급·재이용 협약>을 체결했다.

이에 따라 선도화학은 보령화력발전소 8호기의 10MW급 포집설비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압축·액화해 농

업·산업용으로 시장에 판매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2013년 5월 가동에 들어간 포집설비는 발전소에 설치된 것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산화탄소 포집설비는 온실가스 7만톤 감축할 수 있으며 35억원 추가 매출과 14억원 탄소배출권 구입 비

용을 절감할 수 있어 49억원의 경제적 이득이 기대되고 있다.

박형구 중부발전 기술본부장은 “2020년까지 300MW급 대형 포집설비를 상용화해 온실가스 무배출 화력발전

소를 구현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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